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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ons disposal in medical libraries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icient use of library space. Medical libraries in hospitals generally have limited 
space but house a large number of collections. Therefore, one of the librarians' tasks is to find efficient ways 
to utilize the space. Additionally, the lack of clear disposal regulations means that disposal decisions are often 
based on individual judgments by librarians. Therefore, this study first analyzed statistical data from 10 medical 
libraries registered in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to calculate the saturation level of collections and 
understand the state of holdings. It also introduces the case of A Medical Library, which has implemented 
collections disposal, and shares its regulations, procedures, and process. The study found several issues, 
including a shortage of staff, lack of regulations and manuals, unclear disposal criteria, and appropriate 
collection absorption rate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such as process 
optimization, creation of collections disposal guidelines for special libraries, sharing of disposal big data, and 
development of a calculation formula for the saturation level of collections in medical librarie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collections disposal in medical libraries can be 
systematized and that knowledge on efficient space utilization can be uncovere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operation of medical libraries. [J Korean Med Libr Assoc 2024;5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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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문화, 경제 
등 삶과 직결된 수많은 분야에서 디지털화(化)가 진행되고 
있다. 서적도 예외가 아니어서 종이책과 전자책을 같이 출
간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고, 심지어 비용 절감 등의 이유
로 전자책으로만 출간되는 책들도 있을 정도다. 이제 개인
들은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이나 웹소설을 읽고, 태블릿PC, 
이북리더 등에 저장공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수십 권이건 
수천 권이건 책을 저장해 읽을 수 있게 됐다. 전자책은 상
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직접 서
점에 갈 필요도 없어 전자책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종이책 외에도 전자책이나 오디오
북, 전자저널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늘려가는 추세다. 

그럼에도 도서관은 여전히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
의 대부분은 여전히 종이책을 찾기 때문이다. 매달 쏟아지
는 신간, 교양도서, 전문서적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갖추기 위해 도서관은 늘 일정한 비용과 공간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샌가 더 이상 책을 사들일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 

정기적인 장서 폐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서
관이 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료 소장 
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최근 도서관들이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유형의 
자료들이 차지했던 공간을 이용자 중심의 열람공간이나 첨
단 학습공간으로 빠르게 대치하고 있는 것[1]도 소장 공간
이 부족해지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전문
도서관들은 대체로 좁은 공간에 다량의 장서들을 소장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늘 사서들의 
숙제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병원 내 의학도서관은 10곳 
중 7곳이 한 명의 사서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1인 사서’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어[2] 인력상 장서 재구성에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서 폐기 기준이나 규정이 
미비해 사서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폐기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특히 전문 서적이 많은 의학도서

관의 경우, 일반 도서관들의 폐기 기준과 절차를 그대로 따
르는 경우가 많아 의학도서관에 맞는 장서 폐기 프로세스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들의 자료 소장 
실태를 장서포화도 산출을 통해 살펴보고, 실제 장서 폐기를 
시행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의 사례를 소개해, 이를 공유하면
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계 분석을 통한 병원 내 의학도서관 장서포
화도 산출, 그리고 실제 의학도서관 장서폐기 사례 연구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먼저 병원 내 의학도서관들의 장서포화도 산출을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이용해 병원 내 의학도서관 현황
을 파악한다. 의학도서관이 선정되면 이들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장서포화도를 산출해 장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
다. 장서포화도 산출식은 아직 의학도서관에 적합한 방식
이 개발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연구 중에서 공공도서관 산
출식과 대학도서관 산출식을 각각 적용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사례 연구를 병행한다. 대상은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실제 장서폐기를 시행하고 있는 1인 사서가 운영하는 
소규모 의학도서관이다. 먼저 이 의학도서관의 현황을 살
펴보고, 장서포화도 산출을 통해 공간 부족 현황을 이론적
으로 진단한다. 이후 2024년 진행된 장서폐기 과정을 단계
별로 추적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국
가도서관통계시스템 조사에 응하지 않아 통계상으로 잡히
지 않던 의학도서관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

병원�내�의학도서관�장서포화도

1.�의학도서관�현황�및�장서의�특성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르면 전문도서관이란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
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이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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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도서관과는 구별
된다. 가령 같은 병원에 있는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연구자
들의 연구 목적을 위한 의학도서관일 경우 전문도서관이지
만, 입원 중인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하는 병원도서관이라면 특수도서관으로 분류된다.

이상에서 볼 때 전문도서관의 특징은 독립된 기관이 아
닌 모기관에 속한 기관이고, 그 기관의 구성원이 주요 서비
스 대상이며, 장서의 구성 또한 모기관의 경영 목적 혹은 
구성원의 관심주제와 수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신간 구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은 구성원의 요
구[3]이다. 구성원의 연구주제와 관심영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연구자료나 전문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전
문도서관의 주된 장서개발 정책이 된다. 이는 의학도서관
에도 통용된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문도서
관 수는 총 495개관이다. 이는 공공도서관(1,271개관)의 
38.9%, 작은도서관(6,875개관)의 7.2% 수준이다. 

전문도서관 가운데 의 ․ 약학으로 분류된 의학도서관은 
37개로 7.5%를 차지했다. 이 중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통계조사에 응한 곳은 12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도서관을 제외하면 10곳이 병원 내 의학도서관
으로 분류된다.

이들 10개 병원 내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현황
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연면적 174.7m2, 좌석수 22.7개, 
장서수 8,367권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전문도서관 151
개관은 평균 연면적이 688m2, 좌석수 33.7개, 장서수 
46,230권으로 나타나, 공간은 4배, 장서수는 거의 6배 가까
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최소 기준인 330m2을 넘는 곳은 1개
관에 그쳤다.

종사하는 사서 수는 응답한 9개관 기준 정규직 9명, 비정
규직 3명 등 총 12명으로 1관 당 1.3명이었고, 직원까지 
포함하면 1관 당 2.2명 수준이었다. 특히 9개관 중 5개관이 

1인 사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병원 내 의학
도서관은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서 소수가 운영하고 있으
며, 1인 사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2.�의학도서관�장서포화도�산출�

앞에서 2023년 기준 병원 내 의학도서관 1관당 평균 연
면적은 174.7m2, 장서수는 8,367권으로 확인됐다. 단순 계
산으로도 1m2 당 47.9권의 도서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전문도서관의 장서가 얼마나 포화 상태인지를 
산출할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경우, 장
서포화도를 산출한 연구가 있지만, 전문도서관이나 의학도
서관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
다. 장서포화도는 대체로 도서관 연면적 대비 적정한 장서
공간을 산출하고, 이 공간에 소장할 수 있는 적정한 장서수
가 얼마인지를 찾아내, 이를 실제 소장하고 있는 장서와 비
교한 값이다. 따라서 기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
상으로 진행됐던 연구를 참고해 두 가지 방식으로 병원 내 
의학도서관 10개관의 대략적인 장서포화도를 산출해 보기
로 한다.

1)�공공도서관�장서포화도�산출식

먼저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22)
과 김홍렬[4]의 연구를 참고로 공공도서관 장서포화도 산
출을 준용해 개략적인 의학도서관 장서포화도를 계산했다.

장서포화도는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장서 산출공식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적정장서 
산출공식은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에서 도시형 연면적 
2,500m2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 2와 같다.

공공도서관의 공간 배치는 자료이용공간 48.1% + 문화
교육공간 15.5% + 업무관리공간 8.4% + 공용공간 28% 
등 총 100%가 된다. 이 중 자료이용공간을 보면 일반자료
공간 17.7%, 어린이자료공간 11.7%, 유아자료공간 1.5%, 

표�1. 전문도서관과�병원�내�의학도서관�현황�비교(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관수 연면적(m2) 좌석수(개) 장서수(권) 정규직�사서수(명)

전문도서관 151 688.0 33.7 46,230 1.41

병원�내�의학도서관 10 174.7 22.7 8,3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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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공간 및 기타 17.2%이다. 
일반자료의 경우, 적정장서 산출공식은 ‘적정자료공간 × 

0.35 × 170권’이고, 어린이자료는 170권 대신 120권, 유아
자료는 70권을 적용하게 된다. 적정자료공간 비율은 일반
자료의 경우 17.7%, 어린이자료 11.7%, 유아자료 1.5%이
다.

하지만 병원 내 의학도서관은 특성상 연구실이나 사무실
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가 단순하고 어린이나 유아
자료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의학도서관 연면
적에는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창고, 휴게공간 등 다른 
부서 또는 병동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일반자료 공간으로 재배치하면 적정
자료공간 비율은 58.9%가 된다. 

이에 따라 먼저 적정자료공간을 구하면, 10개 의학도서
관 평균 연면적인 174.7m2의 58.9%에 해당하는 103m2(소
수점 이하 반올림)가 된다. 따라서 적정장서수는 산출공식
을 적용해 103m2 × 0.35 × 170권 = 6,129권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한 실제 
의학도서관 1관당 평균 장서수는 8,367권이다. 다시 말해 
의학도서관의 평균 적정 장서수는 6,129권인데 실제 장서
수는 8,367권이므로 장서포화도는 8,367 ÷ 6,129 × 100 = 
137%가 돼 100%를 넘는 장서 포화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내 의학도서관 10개관에 대해 
장서포화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중 B, F, G 
도서실 3개관이 포화도 100%를 넘었고, 가장 높은 곳은 
260%와 244%로 계산돼 포화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C, E, H, J 도서실 4개관도 80%를 넘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나머지 D, I, K 도서실 3개관은 35%∼55%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대학도서관�장서포화도�산출식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의 ‘대학도
서관 장서폐기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에 제시된 대학도서
관 장서포화도 산출 방식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이는 연면적의 0.3배를 적정장서공간으로 적용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소장 장서수를 구해 이를 실제 소장 
장서수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최대 소장장서수는 개가제와 
폐가제 비율을 7:3으로 가정해 개가제는 113권, 폐가제는 
189권을 배가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만 공간이 협소한 의
학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가제로 가정하기로 한다. 
개가제 자료실 표준서가인 2련 6단 양면서가 1개당 한계소
장책수는 일반도서를 기준으로 최대 600권이다(표 4). 

이를 병원 내 의학도서관 10개관 통계에 대입하면 적정
장서공간은 평균 연면적 174.7m2의 0.3배인 52m2이고, 적
정장서수는 개가제 기준 52m2 × 113권 = 5,876권이 된다. 
이에 따라 평균 장서포화도는 의학도서관 10개관 평균장서
수인 8,367권 대비 142%가 된다. 앞서 공공도서관 산출방
식으로 도출된 137%보다 높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 내 의학도서관 10개관에 대한 
개별적인 장서포화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체로 
앞의 공공도서관 산출방식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C 도
서실은 포화도 100%였고, B, F, G 도서실 3개관은 앞의 
공공도서관 산출방식과 마찬가지로 포화도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 H, J 도서실 3개관은 80%를 넘어 주

표�2.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2022) 기준�공공도서관�장서포화도�산출식과�의학도서관�적용�사례

공공도서관 의학도서관

공간구성 · 자료이용공간�48.1%: 일반자료�17.7%, 어린이자료�

11.7%, 유아자료�1.5%, 열람공간�및�기타�17.2%
· 문화교육공간�15.5%, 업무관리공간�8.4%, 공용공간�28%

일반자료�58.9%, 열람공간�및�기타�17.2%, 문화교육공간�

15.5%, 업무관리공간�8.4% 

적정자료공간 · 일반자료공간: 연면적�× 17.7% ÷ 100
· 어린이자료공간: 연면적�× 11.7%÷ 100
· 유아자료공간: 연면적�× 1.5% ÷ 100 

연면적�× 일반자료�58.9% ÷ 100

적정장서수 · 일반자료수: 일반자료공간�× 0.35 × 170권�

· 어린이자료수: 어린이자료공간�× 0.35 × 120권
· 유아자료수: 유아자료공간�× 70권

일반자료수: 적정자료공간�× 0.35 × 1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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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요했고, 나머지 D, I, K 도서실 3개관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장서폐기의�필요성�및�한계

이처럼 장서 포화상태에 시달리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공
간 활용을 위해서는 장서폐기가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한
정된 도서관 공간에서 장서 포화량이 적정 수준을 넘을 경
우 재배치를 통한 여분의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 건물 
증축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도서관 공간을 증가시킨다 하
더라도 신간도서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소장 공간 부족 현
상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서폐기를 통해 정기
적으로 혹은 필요할 때마다 공간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공간이 좁은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 효과적인 장서 폐기 운
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와도 같다.

소장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도서관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정기적인 신간자료의 확충

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찾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80%의 결과가 20%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이 도서관에도 적용되어 도서관 신간 도서 20%가 대
출순위 80%를 점유한다고 할 만큼 신간의 중요성을 간과
할 수 없다[5]. 장서 폐기는 결과적으로 장서량을 감소시켜 
장서관리에 드는 시간과 인력, 각종 유지 비용을 일시적으
로 절감해주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의학도서관에 적합한 장서폐기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없다 보니 그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는 점이다. 의학도서관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체계적인 장서폐기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공
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규정을 도입해 나름
대로 의학도서관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장서 비중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의학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폐기 대상 선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
된다.

표�3. 공공도서관�장서포화도�산출식을�적용한�의학도서관�10개관�장서포화도

의학도서관 연면적(m2) 장서수(권) 좌석수(개) 적정장서공간(m2) 적정장서수(권) 장서포화도

B 도서실 106 9,053 18 62 3,715 244%

C 도서실 121 4,117 10 71 4,241 97%

D 도서실 99 1,842 8 58 3,470 53%

E 도서실 260 7,964 43 153 9,112 87%

F 도서실 519 30,461 37 306 18,189 167%

G 도서실 230 20,974 31 135 8,060 260%

H 도서실 128 3,918 38 75 4,486 87%

I 도서실 165 1,997 24 97 5,783 35%

J 도서실 99 2,957 14 58 3,470 85%

K 도서실 20 383 4 12 701 55%

평균 174.7 8,367 22.7 103 6,129 137%

표�4.�대학도서관�장서포화도�산출공식과�의학도서관�적용�기준

대학도서관 적정장서공간: 연면적(m2)의�30%
적정장서수: 개가제�적정소장공간�× 113권, 폐가제�적정소장공간�× 189권�

의학도서관 적정장서공간: 연면적(m2)의�30%
적정장서수: 개가제�적정소장공간�× 1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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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학도서관의�장서�폐기�사례

여기에 최근 장서폐기 작업을 진행한 A 의학도서관의 사
례를 소개한다. 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장서폐기
를 진행할 다른 의학도서관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도서관�현황

2011년 개관한 A 의학도서관은 연면적 53m2 규모에 1인 
사서로 운영되고 있어, 사서 1명이 도서관 운영 전반을 관
리하고 있다. 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연구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의학도서관협회(KMLA), 
한국교육학술연구정보원(KERIS),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2024년 11월 기준 4,111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고, 이 중 
945권은 장기대출로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어 실제 도서
관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수는 3,166권이다. 하지만 A 도서
관은 책을 배가할 장소가 부족해 사무용 책장이나 북트럭 
등에 책을 쌓거나 겹쳐 보관하는 등 공간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였다. 

앞서 장서포화도 산출식을 A 도서관에 적용하면 공공도
서관 산출식 적용 시 적정장서수가 53m2 × 0.589 × 0.35 
× 170권 = 1,857권이 되어 장서포화도는 170%가 된다. 또 

대학도서관 산출식 적용시 적정장서수는 53m2 × 0.3 × 113
권 = 1,797권이 되므로 장서포화도는 176%가 된다(표 6). 

이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서점검 및 장서
폐기를 진행해 450권을 폐기했다. 이는 A 도서관 장서의 
11%에 해당한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지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7을 초과
해 시행하게 됐다.

2.�장서폐기�규정과�절차

A 도서관은 자체 도서관리규정 내에 자료관리 규정에 폐
기 조항이 존재한다. 

규정을 보면 폐기의 목적은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방식은 필요에 따라 년 1회에 폐기 기준에 따라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A 도서관의 폐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야의 개론서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2. 개정판 또는 신판이 간행된 자료
3. 1년이 경과하여도 발견되지 않는 행방불명의 도서
4. 각종 물질에 오염된 자료
5. 파손 및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하거

표�5.�대학도서관�장서포화도�산출식을�적용한�의학도서관�10개관�장서포화도

의학도서관 연면적(m2) 장서수(권) 좌석수(개) 적정장서공간(m2) 적정장서수(권) 장서포화도

B 도서실 106 9,053 18 32 3,593 252%

C 도서실 121 4,117 10 36 4,102 100%

D 도서실 99 1,842 8 30 3,356 55%

E 도서실 260 7,964 43 78 8,814 90%

F 도서실 519 30,461 37 156 17,594 173%

G 도서실 230 20,974 31 69 7,797 269%

H 도서실 128 3,918 38 38 4,339 90%

I 도서실 165 1,997 24 50 5,594 36%

J 도서실 99 2,957 14 30 3,356 88%

K 도서실 20 383 4 6 678 56%

평균 174.7 8,367 22.7 52 5,87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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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본 또는 정리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A 도서관은 별도로 폐기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만
약에 지출예산이 필요하다면 도서관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
게 된다.

처리 절차는 크게 보면 장서점검 계획안 수립 → 위원회 
심의 → 장서점검 실시 → 폐기자료 선정 → 폐기계획안 
수립 → 위원회 심의 → 내부결재 → 폐기 순으로 진행된
다. 도서관 외에도 각 부서와 개인 연구자들이 장기대출로 
책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장서점검을 통
해 반출된 도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포함해 폐기계획안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장서점검�계획안�수립�및�시행

장기대출을 통해 전문도서를 이용하고 있는 부서 및 연
구자를 대상으로 장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안을 수
립한다. 계획안에는 장기대출 도서 목록과 부서와 연구자
별 현장 점검 일정이 명시된다. 부서와 연구자 업무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기간은 대개 1개월에서 2개월가량 
소요된다. 장서점검은 현물자산 점검이기 때문에 1년에 1
회 실시해야 하며, 담당부서 위원회에 심의 및 보고가 이루
어져야 한다. 

장서점검의 목적은 장기대출 도서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
출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반납할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오 ․ 훼손이 있거나 분실 등 도서의 이용가치가 상실
되었을 경우 이를 제적시키고 폐기자료에 추가해 장서 폐
기를 실시하도록 한다.

2)�폐기자료�선정

규정의 폐기 기준에 따라 폐기 대상을 선정한다. 폐기는 

이용가치가 없어진 장서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훼손이 
심하거나 오염된 자료, 복본이나 구판 등이 대상이 된다. 
앞서 장서점검으로 파악된 폐기자료들도 이 때 포함된다.

또한 장기간 대출 이력이 없는 도서들이 폐기 대상이 된
다. A 도서관의 경우 자료가 출판된 후 최근 7년간 도서 
대출이 없거나 5회 미만의 매우 적은 도서들을 중심으로 
선정해 리스트를 작성한다. 리스트에는 제적 대상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분류기호, 제목,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구매비용 등을 기재하고, 폐기 사유로 오 ․ 훼손, 복본, 구
판, 장기미대출 등을 명시한다. 

이러한 도서들은 평소에도 사서가 인지가 가능한 만큼 
폐기 일정과 상관없이 따로 분리하여 배가를 해둔다. 

3)�폐기�계획안�수립

폐기할 자료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폐기 계획안을 수
립한다. 폐기 계획은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법적근거와 폐
기 여부를 검토할 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폐기 대상과 일정 
등이 포함된다. 폐기할 자료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7% 
이내로 하되, 공간 확보가 시급할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하다. 

폐기 시기는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폐기자료량에 따라 6월 또는 12월에 한다. 공간 확보
가 시급하고 폐기자료가 많을 경우 상 ․ 하반기 두 번에 걸
쳐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4)�위원회�심의�및�내부결재

폐기 계획안이 수립되면 계획안과 함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일반적인 도서관의 경우 폐기를 위한 도서관운
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A 도서관의 경우 단독 부서
가 아닌 관련 부서에 소속돼 있는 관계로 해당 부서 위원회
의 심의를 받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폐기 계획안에 

표�6.�A 의학도서관�장서포화도�및�2024년�장서폐기�현황

A 의학도서관�장서포화도�및�2024년�장서폐기�현황

· 장서포화도: 공공도서관�산출식�170%, 대학도서관�산출식�176%
· 폐기도서: 450권(11%)
· 폐기기준: 오� ․ 훼손, 복본, 구판, 최근�7년간�대출이력�5회�미만

· 폐기절차: 장서점검�→�자료선정�→�폐기계획안�수립�→�위원회�심의�→�내부결재�→�폐기

· 폐기기간: 9월∼12월, 4개월간

· 폐기방법: 폐기도서�전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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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문적인 심의보다는 해당 계획안이 절차적으로 문제
가 없는지, 폐기 일정과 폐기되는 도서 수량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주로 심의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폐기 계획안이 승인되면 내부 결
재를 진행해 폐기를 실행하기 위한 내부 결재를 진행하게 
된다. 내부결재의 최종 결재권자는 의학원장이 된다.

5)�폐기�및�사후처리

폐기 계획 시행이 승인을 받으면 도서관리프로그램 상에
서 폐기 도서들을 ‘제적’ 또는 ‘폐기’ 처리한다. 제적은 이
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공간상 또는 기록상으로 제외하는 
것이고, 폐기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A 도서관의 관리프로그램은 제적과 폐기 모두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서 우선 폐기 계획 단계에서 ‘제
적’을 시켜 격리를 시켰다가 폐기 승인을 받게 되면 ‘폐기’ 
처리를 하게 된다.

폐기 방법은 폐기도서 전시, 공공기관 기증, 자료 파기 
의뢰 등이 있다. A 도서관은 폐기 도서의 처리를 위해 먼저 
사내 폐기도서 전시를 연다. 사내 공지를 통해 구성원들이 
도서관을 방문해 전시된 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무료
로 골라가는 방식이다. 차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도서관
발전기금을 받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 이후 남은 
자료들은 공공도서관 등 인근 공공기관에 기증하는 방식으
로 진행한다. 기증 이후에도 남거나 기증이 여의치 않을 경
우 내부 절차에 따라 파기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폐기를 마
치고 나면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
고, 연말 또는 연초에 자산 감소를 자산관리부서에 통보하
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결론�및�제언

소규모 의학도서관에서 장서폐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인력 부족이다. 의학도서관은 1인 또는 소수
의 사서가 진행하는 만큼 다른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진행
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장서폐기를 시행할 인력이 부족하
다. 이에 대해 업무 프로세스를 장기적 관점으로 전환해 평
소에도 폐기 대상 자료를 따로 분류해놓거나 도서관리프로

그램 상에서 제적을 시켜 폐기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다량의 폐기도서를 옮기는 등 폐기 절차상 일손
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속부서나 타 부서의 협
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서폐기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전에 공유될 필
요성이 있다.

둘째, 규정 미비와 매뉴얼 부재이다. 도서관 관리규정에 
폐기 항목은 있지만, 간단한 취지와 폐기 기준만 제시돼 있
어 이를 가지고 시행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자료 선
정 단계부터 폐기까지 업무의 프로세스를 담은 장서폐기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원수가 적은 전문도
서관에서는 이를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기존 대학도
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매뉴얼을 차용하기에는 소규모 전
문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 맞춤형 표준 장서폐기 가이
드라인이 제작된다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셋째, 폐기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장서폐기 선정 기준에 
있어 오 ․ 훼손이나 복본, 구판 등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이
용가치가 없다는 점의 근거로 대출이력을 드는 것이 적합
한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어느 기간 동안 몇 회 미만 대출
일 경우 이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합리적일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 나중에라도 그 장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
려로 인해 폐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장서폐기를 시행하는 사서가 설령 의학사서
라 하더라도 의학도서의 이용가치를 평가할 만한 역량까지 
갖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 전문도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
지만, 수백 권의 폐기자료를 일일이 심의하기에는 시간적
으로나 체력적으로 역부족이다.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폐기 관련 빅데이터
를 구축해 이를 공유하면서 이용가치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문도서관에서 당장 그러한 데이터 구축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분야별 전문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폐기 관련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차차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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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장서 수용률의 적정성 여부다. 의학도서관 장서는 
대체로 사서의 수서정책보다 구성원의 요청 비율이 높다. 
연구가 활발할수록 신청수요도 높아질 것이고, 결국 도서
관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대안은 물리적으로 
증축을 하거나 장서폐기를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 인력으로 가능한 장서폐
기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결국 자산을 감소시켜 공
간을 절약하는 것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물리적인 증축이나 리
모델링을 결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국 증축이 가능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장서 수용률 계산이 필요하다. 앞서 
개략적으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적용되는 장서
포화도를 활용했지만, 이는 규모도 작고 장서 특성이나 공
간 구조가 다른 전문도서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도서관과 의학도서관에 맞는 장서포화도를 개
발해 적절한 장서 수용률을 산출할 수 있다면 향후 증축의 
근거가 되는 적절한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라는 목적지에 닿기 위해
서는 적절한 장서폐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특히나 의
학도서관은 공간도 협소하고 직원도 적어 장서폐기의 중요
성이 더 절실하다. 장서폐기는 새로운 지식을 채워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의학도서관 간의 공유
를 통해 더 발전적인 장서폐기 프로세스가 개발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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